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◆서울대▷법과대학장 김건식

◆한화손해보험▷상무보 조성원▷

손해사정팀장 정차용

◆중앙일보▷수석논설위원 신성호

▷논설위원 오병상▷중앙SUNDAY

편집국장 전영기

▶남승의 前 홍익대학교 총장 별세,
정환동부제철대리₩기환한국계측기
기연구조합연구원₩주현수지중학교
교사 부친상, 박연호 충북대 교수 장
인상=5월31일15시 신촌세브란스병
원, 발인 6월3일8시, (02)2227-7597 
▶김이배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통
역번역대학원장 별세, 종섭 서울대
국제대학원 교수₩종훈 김종훈 플러
스 치과원장₩은경 서울대 교수 부친
상, 김한상 경희대 국제캠퍼스 부총
장 장인상, 윤희상 서울여자간호대
학 교수 시부상=5월31일11시55분
서울대병원, 발인 6월3일7시30분,
(02)2072-2091
▶백상현 前 김천시 부시장 별세, 승
엽 재미 건축사₩승혜 대구 가톨릭연
합 피부과 원장 부친상, 이승식 한국
마이크로소프트 차장₩윤정주 명문치
과원장장인상=6월1일10시경북대병
원, 발인 6월3일10시, (053)420-6141 
▶김은진 보경한의원 원장 별세, 재
성김재성한의원원장₩두성 SQI소프
트 차장₩은경 에어프랑스 차장 부친
상, 구재훈 아프로상사 대표 장인상
=5월31일4시30분신촌세브란스병원,
발인 6월3일9시30분, (02)2227-7563
▶김기정 前 신림동장 별세, 태호 한
국전자통신연구원 선임연구원 부친
상, 김동우 엠허브 미디어팀 부장 장
인상=5월31일18시 보라매병원, 발
인 6월3일9시, (02)831-4099 
▶이영섭 르노삼성자동차 목동지점
장 부인상, 이상기 개인사업₩봉기 개
인사업₩춘기 개인사업 동생상=6월
1일12시37분 이대목동병원, 발인 6
월3일10시30분, (02)2650-2751
▶김기현 아성플라스틱밸브㈜ 과장
₩숙현 인천 만수고교 과학부장₩은현
신한은행 홍보부 대리 부친상=6월1
일14시25분 신촌세브란스병원, 발인
6월3일13시, (02)2227-7572 
▶서석완 대한병원협회 기획실장
₩석우 개인사업 부친상=5월31일2시
40분 신촌세브란스병원, 발인 6월2
일6시, (02)2227-7566
▶조대성 조선일보 경기인천CS팀
과장₩준성 국민은행 삼성센터 기업
금융지점 차장₩혜성 KT 국제전화국
컨설팅1팀 과장 부친상=1일12시43

분 흑석동 중앙대병원, 발인 3일9시,
(02)860-3580 
▶이정구 KTF 과장 부친상, 강민자
CJ제약연구소 선임연구원 시부상=6
월1일6시30분 이대목동병원, 발인 6
월3일7시, (02)2650-2753
▶이건형 포스코 부장₩민형 한양대
교수₩은형 성보중학교 교사₩미형 도
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수 부친상,
황수영 우리은행 인력개발부 조사역
₩유영목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교
수 장인상, 어경숙 푸른어린이집 원
장₩성정화 성일정보고 교사 시부상
=5월31일8시20분 신촌세브란스병
원, 발인 6월3일7시, (02)2227-7556 
▶김영산 맥스스포츠 사장 부친상
=1일7시 대전 한국병원, 발인 3일11
시, (042)634-4428
▶유병택 KBS 심의위원₩유병수 원
광대 교수 모친상, 김길영 원광대 총
무처장장모상=6월1일9시익산원광
대병원, 발인 6월3일9시, (063)859-
2310 
▶최완호 ㈜대중 직원₩건호 금융감
독원 팀장 모친상=5월30일20시42분
대구 파티마병원, 발인 6월2일7시,
(053)959-4441
▶김민하 서귀포시청 관광진흥과 계
장₩민철국민은행구로동지점부지점
장₩민표 SBS 사회1부차장대우₩민호
공무원₩춘희 제주 동남초교 교사 모
친상=5월31일0시30분제주서귀포의
료원, 발인 5일7시, (064)730-3610

“흰밥과 김치만으로 아침식사를

하게 된 것, 수많은‘형’‘동생’사

이에서 나를 찾게 된 것… 한국 교

도소가 죽는 날까지 고마워할 기억

을 안겨줬습니다.”

지난해 미국에서 낸‘나는 한국에

서 어른이 되었다’(원제 Brother

One Cell₩북스코프)로 뉴욕 타임스

등 현지 언론의 주목을 받았던 컬린

토머스(Thomas₩38₩사진)씨는“한

국에서의 수인(囚人) 생활이 나의

나머지 생보다 더 큰 가르침을 줬

다”고 말한다.

스물셋‘철부지’미국 청년은

1993년 서울에 와 학원 영어 강사

로 일했고, 이듬해 5월 허튼 돈 욕

심에 필리핀에서 마약‘해시시’를

들여오다 검거돼 징역 3년6월 형을

받았다. 

이후 서울구치소와 의정부₩대전

교도소에서 복역하고 미국으로 추방

됐다. 최근 이 책 한국어판 출간을

맞아 뉴욕에서 프리랜서 작가로 일

하고 있는 그를 전화와 이메일로 인

터뷰했다.

먼저 자기 치부를 공개한 데 대해

“처음에 주저했지만, 독자들이 내 경

험으로부터 인간애와 가치₩재미를

얻길 바랐다”고 했다. 그는“그때 잘

못하지 않았다면 나쁜 결정을 반복

하며 더 나쁜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

다”고 밝혔다. 

토머스씨는 한국 현대사를 비롯

해 우리 사회 구석구석의 이야기를

잘 안다. “정치범, 여호와의 증인 신

도, 교도관, 부패한 기업인, 깡패 등

한국 사회를 대변하는 각양각색의

사람들과 함께 생존을 위해 단순한

삶을 산 것은 경이로운 가르침이었

다. 내 눈과 귀를 최대한 열어두려

애썼다.”

그는 이 책에서도 목욕탕에서 서

로의 등을 밀어주는 부자, 쉰 살 넘

어서도 형₩아우를 엄격히 따지는 수

형자들, 항시 어울려 먹는 식사 풍경

을 정감 있게 묘

사한다. “끔찍

한 잘못을 저지

른 이들에게도

형제애 ₩위엄

₩충성심₩우정

₩지식₩관용₩유

머가 있었다”고 말했다.

토머스씨는 지금도 한국어 기초대

화와 애국가 일부를 기억하고 있다

고 했다. 한국 비자가 있는 옛 여권,

대전 교도소 동료가 그려준 자신의

초상화도 보관 중이다. “영광의 기념

품이기 때문”이라고 했다. 그는 책에

서 한국 사법제도에 불만을 털어 놓

은 데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했다.

“정의와 형벌은 강경한 것이 아니라

현명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었다.

나에 대한 법률적 판단은 옳았고, 사

람은 때로 처벌받고 통제되고 거기

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.”

토머스씨는 현재 적도 기니와 카

나리 제도에 대한 얘기를 책으로 쓰

고 있다고 했다. “그 후 한국에 대해

더 많은 얘기를 담은 책도 내겠다”

고 그는 말했다.

박영석 기자 yspark@chosun.com

1한국 교도소에서 인생을 알았다2

마약 밀반입으로 복역 美 토머스, 수감생활 담은 책 내

서울대 법대 동창회(회장 이재후)

는 4일오후 4시30분서울프라자호텔

그랜드볼룸(별관지하 2층)에서 2008

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한다. 이날 행

사에서는제16회‘자랑스러운서울法

大人’으로이상우(李相禹) 한림국제

대학원대학교 총장, 이영준(李英俊)

변호사, 권오곤(權五坤) 유엔 국제형

사재판관 등 3명을 선정해 표창한다.

자랑스러운 서울법대인 선정

하성봉(26₩사진) 7단이 제29회

세계아마바둑선수권대회를 제패했

다.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도쿄

일본기원서 스위스리그 방식으로

치러진 이 대회서 8전 전승으로 우

승한 것. 

하 7단은 벨기에 말레이시아 태국

선수를 연파한 뒤 4라운드서 일본

츠치무네를 제쳐 우승권에 들어섰

다. 최대의 고비가 된 5라운드서 중

국 궈위정 7단과 맞붙은 하 7단은

363수에 걸친 격전 끝에 흑 반 집승

을 거둔 후 헝가리 아르헨티나 홍콩

대표마저 따돌려 전승 우승했다.

이번 대회에는 전 세계 68개국

대표가 출전했다. 한국 기사가 이

대회서 우승한 것은 김찬우(20회

₩현재 프로 四단), 유재성(21회₩四

단) 이강욱(25회₩二단) 이후 4번

째. 29년 동안 중국이 총 16회에 걸

쳐 우승, 이 대회를 석권하다시피

해왔다.

하성봉은 프로

들과 섞여 싸우는

LG배 통합예선서 3회전까지 오르는

등 프로급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강

자. 입단 문턱에서 번번이 간발의 차

로 탈락하는 불운 속에서도 여전히

프로의 꿈을 간직해 왔다. 

세계아마선수권 우승자는 자동 입

단하던 규정이 최근 차기 입단대회

본선 시드권 부여로 축소되는 바람

에 하성봉은 아직 한 고비를 더 넘겨

야 프로 신분을 얻게 된다. 

이홍렬 바둑전문기자hrlee@chosun.com

하성봉 7단, 세계아마바둑선수권 제패

8전 전승‐ 한국선수론 역대 4번째 우승

“신문에 난 우주인 모집공고

를 읽은 게 우주인 이소연의 시

작이었습니다.”우주인 이소연

(30₩사진) 박사가 지난달 30일

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공무원

을 상대로 열린 강연회에서“대

학원생일 때 실험실에 배달된

신문을 읽고 우주인을 지원하게

됐다”고 말했다. 

이 박사는 3만6000여명의 지

원자에서 2명으로 압축되는 우

주인 선발 과정에서 가장 큰 고

비는 예상외로 상식시험이었다

고 털어놓았다. “친구들이 저를

‘몰상식 소연’이라고 부를 정도

여서 상식시험에서 떨어질 줄

알았어요.”

이 박사는 우주로 발사되기

전 높이 50m의 소유즈 로켓 최

상단에 2시간 동안 대기하고 있

는 동안 긴장되지 않았느냐는

질문에“외부를 볼 수 없어서인

지 덤덤했는

데 나중에 동

생에게 들으

니 어머니가

울고 불고 난

리치셨다는

얘기를 전해들었다”고 말했다. 

국제우주정거장에서 겪은 어

려움으로 이 박사는 물 부족을

꼽았다. 이 박사는“소변도 아까

워서 소변을 걸러서 음식 데우

는 데 사용한다”면서“저도 처

음에는‘찝찝했지만’이내 적응

했다”고 말했다. 

최근 국제우주정거장(ISS)의

화장실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위

한 우주선이 준비 중이라는 뉴스

에 대해서 이 박사는“ISS에는

화장실뿐 아니라 다른 장비들이

고장 날 것에 대비한 일회용 대

₩소변기를 갖고 있는데, 이것이

소모되기 전에 지상의 물품이 전

달돼야 한다”고 말했다. 

조호진 기자superstory@chosun.com

1물 아끼려 소변 걸러 이용

처음엔 찝찝‐ 곧 적응해2

이상우씨 권오곤씨이영준씨

◆고영주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

원장(변호사)은 6월 3일 오후 2시 국

가인권위 11층에서 출범식 및 출범

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. 이날 행사

에서는 이동복 전 국회의원과 제성

호 중앙대 교수가‘왜 국가정상화인

가?’라는 주제발표를 한다. 

◆윤은기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총장

은 6월 3일 화요일 오후 6시 조선호

텔에서‘지속경영을 위한 4T CEO

과정’6기 수료식을 갖는다.

◆변주선 대림성모병원 원장(한국아

동단체협의회회장)이지난달29일열

린서울대학교사범대학동창회정기

총회에서 제35대 회장으로 선출됐다.

1깡패‐ 정치범‐ 교도관‐

그들 모두 내 삶의 교사2

우주인 이소연씨 밝혀


